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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미술관이 시민 관람 편의를

위해 설 연휴기간인 27일부터 29일까지

정상 개관한다 원래 휴관일(매주 월요

일)인 30일은문을닫는다

현재 시립미술관에서는 하정웅청년

작가 초대 빛2016(2월19일까지) 호남

미술을 말하다 아카이브 2(2월19일까

지) 이준석오월그림가슴마다꽃으로

피어있으라(1월29일까지) 전시가 진행

중이다 아트라운지에서는 2017 미술

관 신년기획꼬끼오전이 2월19일까

지열린다 또한어린이갤러리에는놀이

중심미술복합공간을조성해 다양한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광장에

서는 빛 조각전이 열리고 있다 문의

0626137113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시립미술관설연휴 2729일 정상개관

이이남미디어아티스트가 25일부터 2

월7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리는 대규모

미디어아트전시 사이버페스트에참여

한다

행사를 공동기획한러시아연방아티

스트는러시아작가 1만5000명이참여하

고 있는 공공 비영리 단체이며 Cyland

Media Lab은 러시아에서활발하게활

동하고있는뉴미디어아트단체다

사전에 이 작가의 작품을 접한 전시

큐레이터들이작품속에나타난철학적

초월적 미래에대한이미지를주목하며

이번전시에참여하게됐다

이작가는두장소에서작품들을선보

일 예정이다 Academy of Art and

Design에서는 존재의효과 주제에맞

춰 작품 꽃과 만물을 공간의 옵션을

주제로 펼쳐지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Academy of Arts에서는 우유 따르

는여인을전시한다

꽃과 만물은 화려한 꽃을 등장시키

며영원히지속되지않는아름다움에대

해이야기하는작품이다동양의 화무십

일홍 서양의 바니타스 의미를담아시

간흐름에따른만물변화를표현했다

우유 따르는 여인은 베르메르의 우

유따르는하녀를미디어아트로재해석

했다 수직으로 길게 뻗은 화면을 설치

해 여인이 따르는 흰 우유가 심연으로

떨어져내리는장면을연출했다무채색

이었던 배경은 점점 색이 입혀지며 새

벽녘부터깊은밤까지빛의궤적을따라

간다

한편 이이남 작가는 지난해 국내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다

양한한국적미디어아트를선보였다샌

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한국의 자

개전노르웨이베스트포센미술관 한

국아티스트 그룹전 말레이시아 페낭

2016 조지타운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또한 부산비엔날레에서는구글의 VR

틸트브러쉬기술을접목시킨협업전시

를선보여눈길을끌었다 현재 2월12일

까지중국난징에서열리는 남경국제미

전에도참여하고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이남 러시아 사이버페스트 참여

대규모미디어아트전시회작품 2점 출품

꽃과만물

첼리스트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신지아피아니스트손열음

세대아우르는

클래식트리오

환상의앙상블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신지아

세대를아우르는정상급연주자들이아

름다운화음을들려준다

광주일보사는 오는 3월 28일(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정명화

손열음신지아트리오공연을개최한다

몇년전부터평창대관령음악제등에서

트리오 무대를 선보여 온 세 사람은 올해

Music from PyeongChang으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 각자 독보적인 솔리스트

로활동하고세사람이듀엣 트리오등다

양한 연주를 선보이는 게 이번 공연의 매

력이다

클래식계의거장첼리스트정명화는줄

리어드음대졸업후제네바국제음악콩

쿠르에서 1등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

을 알리기 시작했다 동생정경화 정명훈

과함께 정트리오를구성 활발한활동을

펼쳤던정씨는한국유니세프친선대사로

도 활동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뉴욕

메너스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정씨는현재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로재

직하며제자양성에힘쓰고있다

매년 독주회와 협연 무대 등을 통해 꾸

준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현재 바이올

리니스트인동생정경화와함께대관령국

제음악제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행사를

이끄는중이다

정씨는 새로운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명창안숙선과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모티브로 한 창작곡을 연주했

던 정씨는 올해도 안숙선 손열음과 함께

같은곡을연주한다

피아니스트손열음은강원도원주출신

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97년 영차이

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입

상한 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영재

콘서트첫주자로발탁됐다

지난 2009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준우승과최우수실내악연주

상을수상하며본격적인주목을받기시작

한 그녀는 2011년 제14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준우승과함께모차르트협주

곡 최고 연주자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

연주상까지휩쓸며이름을알렸다

또 로린 마젤 등 거장들과 함께 뉴욕필

하모닉 로테르담라디오필하모닉오케스

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클래식 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아티스츠와 전속 계약을 맺

어눈길을 끌었다 IMG아티스츠는 피아

니스트 예브게니 키신머레이 페라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먼힐러리

한 등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이 소속된 회

사다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한국이름

장영주)도 IMG소속이다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책 하노

버에서온음악편지를 발간하기도한그

녀는 올해 평창겨울음악제의 부예술감독

을맡아활동중이다

전주출신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에조

기입학 김남윤선생등을사사한신지아

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3위

(2012) 프랑스롱티보국제음악콩쿠르 1

위 등 4관왕(2008) 차이코프스키국제음

악콩쿠르 3위(2007) 입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자랑하고있다

다니엘하딩 길버트 바가등세계적 거

장들과 협연한 그녀는 KBS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더 콘서트 MC로 활동하며 클

래식대중화에나서기도했다 또 정통클

래식 연주와 함께 세계 각지의 포크송을

모아편곡한 칸토안티고 음반을발매하

는등음악세계를넓혀가고있다

이번공연에서 세사람은솔로로 듀엣

으로 트리오로다양한무대를선보인다

첫 곡은 손열음과 신지아의 듀엣 무대

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

한 소나타 21번 E단조를 연주한다 이어

정명화와신지아가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위한듀오작품번호 7을들려주며

손열음은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F장

조를연주한다

피날레무대는세사람이함께연주하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둠

키다 모두 5악장으로 구성된 둠키는 슬

라브민요의일종으로우수어린선율과흥

겹고열정적인리듬이인상적인명곡이다

25일낮12시티켓을오픈(티켓마루)한다

티켓가격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A석3만3000원 문의062220054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3월 28일 광주 공연

솔로듀엣다양한공연

드보르작 둠키 등 연주

정 대관령음악제예술감독

손 차이코프스키콩쿠르수상

신 다니엘하딩등과협연


